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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론

  21세기에 들어 인의 라이 스타일과 가치 이 

다양화, 개성화됨에 따라 의상 뿐 아니라 액세서리, 메

이크업, 헤어스타일 등에 있어 체 인 조화를 추구하

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

있다. 코디네이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패션

액세서리가 기능성과 개성표 의 수단으로써 요한 

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디자인은 헤아릴 수 없

을 만큼 세분화되고 있다.

  패션액세서리  특히 여성의 백은 물건을 수납할 

수 있는 기능 인 특성으로 인해 에도 여 히 없

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. 이러한 분

기를 반 하듯 2004년 2월 랑스의 '모드 텍스타일 박

물 (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)'에서는 백을 

주제로 한 형 시회가 열려 역사속의 유물들과 디

자이 들의 다양한 최신 백이 시된 바 있다.  

  본 연구의 목 은 2000년  이후 컬 션에 나타난 

패션백의 디자인을 구체 으로 분류하여 백 디자인의 

특성을 체계 으로 밝히는 것이다. 이는 새로운 백의 

형태나 소재 개발 등에 있어 요한 기  자료로 활용

될 수 있으며 향후 트 드나 개발방향을 측하는데 

도움을  수 있을 것이다.   

 2. 연구 방법

 2.1.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

  2000년 S/S부터 2008 S/S까지의 ‘Collections-Trends 

Visual Map' 총 17권과 'Collezioni Accessories' 총 8

권을 상으로 하 다. 분석된 사진자료는 런던, 리, 

라노, 뉴욕 컬 션을 심으로 연구자가 

'Collections-Trends Visual Map'의 '백(bag)' 부분에 

실린 499 과 'Collezioni Accessories'의 '컬 션 리포

트'에 실린 166 의 총 665  에서 서로 복되거나 

분석하기에 하지 않은 사진 82 을 제외한 583

을 선정하 다. 백 디자인에 있어 향력 있는 디자이

를 선별하기 하여 583 의 자료  출 빈도가 3

회 미만인 디자이 의 작품 84 을 다시 제외하여 총 

499 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. 

 2.2. 분석 항목

  백 디자인의 분석은 ‘백의 구조’, ‘착용법’, ‘디자인’으

로 나 어 실시하 다. 백의 구조를 분석하기 한 구

체 인 항목은 본체의 형태와 크기, 손잡이, 여 법, 무

의 형태이었으며, 착용법에 따라서는 손이나 팔에 드는 

형, 손에 쥐거나 겨드랑이에 끼우는 형, 어깨에 메는 

형, 허리나 엉덩이, 팔목 등에 차는 형, 옷처럼 입는 형

으로 구분하 다. 디자인 요소는 색채, 소재, 장식으로 

나 어 살펴보았다. 

 3. 연구 결과

 3.1. 백의 구조에 따른 분석 

  2000년  이후 컬 션에 나타난 백 디자인을 분석한 

결과, 본체의 형태는 사각형(40.9%)이 가장 많았고, 반

달형(21.8%), 사각 변형형(15.6%), 원통형의 순으로 나

타났다. 백의 크기는 미디엄(43.8%), 빅(34.7%), 스몰

(21.5%)로 나타났다. 백의 비와 입체 인 형태를 결

정하는 무의 형태는 사각형(39.8%), 삼각형(11.5%), 타

원형(4.6%)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가 없는 형도 

147



39.8%로 나타났다. 여 의 방법은 지퍼(32.5%), 랩과 

후크(26%), 잠 쇠(14.4%), 오 형(10.4%)의 순서로 나

타났다. 

 3.2. 착용법에 따른 분석

  백의 착용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손에 드는 형이 

43.5%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, 어깨에 메는 더 백 형

이 26.7%,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겸용으로 할 수 

있는 형태가 17.2%, 손에 쥐는 형이 8%, 허리에 메는 

형이 4%로 나타났다. 

 3.3. 디자인 요소에 따른 분석 

  백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가죽(33.8%)

으로 악어나 도마뱀과 같은 고  가죽(6.8%)과 스웨이

드(3.6%) 등을 포함하면 총 44.2%로 반에 가까운 비

을 차지하고 있었다. 가죽 다음으로는 패 릭(21%), 

페이턴트(13.8%), 복합소재(11.8%), 퍼나 깃털(3.6%)의 

순으로 나타났다. 색채의 경우 가죽의 주된 색상인 블

랙(17.6%)과 라운(17.4%)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, 흰

색이나 아이보리(14.6%), 베이지(10.4%), 실버나 골드와 

같은 메탈 컬러(6%)로 나타났다. 기타 드, 핑크, 로

와 그린 계열의 밝고 화사한 색상계열이 나타났다. 장

식의 요소를 살펴보면, 2가지 이상의 배색을 장식 요소

로 사용한 경우가 21%, 고 의 소재감이나 로고 패턴, 

화려한 패턴 등과 같이 소재감을 장식요소로 사용한 

경우가 14%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. 스터드나 아일렛, 

체인 장식과 같은 속성의 장식이 13.2%, 술, 비조, 

이핑, 스티치와 같은 간단히 덧붙이는 장식처리가 8%

로 그 뒤를 이었다. 장식이  없는 무장식의 실용

인 스타일도 12.8%에 해당하 다. 

 3.4. 2000년  이후 백 디자인의 유형분석

  2000년  이후 백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, 컬 션에 

나타난 백 디자인의 유형은 크게 실용형(55.5%), 장식

형(28%), 과시형(16.5%)으로 나 어 볼 수 있었다. 

  실용형은 단순한 구조와 한 크기가 특징 이었

다. 리가 편한 신소재 백으로 얇고 가벼운 기능

성 소재나  활동에 합한 방수 백, 그리고 

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는 힙색(Hip-sack)이나 

벨티드 백(belted bag)등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겸

비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. 

  장식형은 체 인 코디네이트에 있어 포인트 연출

로 사용되며 과감한 디자인이나 연출이 특징 이었다.  

체인장식이나 화려한 배색, 속장식 등은 코디네이트

에 있어 시선을 끄는 포인트로 사용되었다.

  과시형은 랜드가 상징하는 사치스러운 럭셔

리 감각을 통해 과시하고자 하는 스타일로 로고 

백이나 악어가죽, 모피 등 고 소재를 사용한 디

자인으로 표 되었다.

 4. 결론 

  21세기 컬 션에 나타난 백의 디자인은 크게 

실용형, 장식형, 과시형으로 나타났다. 실용형의 

디자인은 여성의 변화된 라이  스타일을 반 하

여 다목 성, 신소재에 의한 경량화, 스타일연출

을 한 패션화가 특징 으로 나타났고, 장식형 

디자인은 체 인 의상의 포인트 연출로 사용되

었고 이 닝 백이나 작은 포셰트, 형태감이 독특

한 아트백의 스타일로 나타났다. 과시형은 랜드

를 인지시키는 로고 백과 고 소재에 의한 럭셔

리 백으로 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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